
4.15 총선 부정 선거 의혹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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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투표 득표율 63 : 36의 비밀

서울, 인천, 경기 민주당 후보와 미통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
율 모두 63:36으로 너무나 비슷.
세 지역이 공히 일치할 확률은 로또 맞을 확률이 아니라 (로또
맞을 확률 X 로또 맞을 확률)보다 더 낮음. 따라서 조작하지 않
으면 나올 수 없는 수치라고 주장

8



1-1. 검증 : 20대 총선도 유사한 결과가 많았다

20대 총선 결과를 분석, 서울/경기/인천의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사전

투표 득표율

서울 46%(새) : 54%(민)

경기 46%(새) : 54%(민)

인천 46%(새) : 54%(민)

서울, 경기, 인천이 이렇게 비슷한 수치를 내는 이유는 이들 지역이 같

은 생활권에 세대별 인구 구성비, 지역 출신별 인구 구성비, 동일 여론

영향권이라는 특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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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검증 : 동별로는 사전득표 편차가 크다

종로구의 각동별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사전관내투표 득표율, 당일 득표

율, 전체 득표율, 사전관내-당일 득표율 차이는 다음과 같다. 

사전관내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 전체 득표율 사전관내-당일

창신1동 70.5% : 29.5%    59.9% : 40.1%    64.9% : 35.1%       10.6%

창신2동 75.2% : 24.8%    63.4% : 36.6%    67.6% : 32.4%       11.8%

숭인2동 71.8% : 28.2%    61.9% : 38.1%    66.3% : 33.7%         9.9%

평창동 59.6% : 40.4%    40.6% : 59.4%    47.9% : 52.1%       19.0%

청운효자 72.0% : 28.0%    51.2% : 48.8%    60.7% : 39.3%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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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 사전관내 득표율은 청운효자동이 72%로 가장 높고 평창동이

59.6%로 가장 낮아 그 차가 12.4%. 평창동의 경우 전체 득표율에서 황

교안이 앞섰지만 사전관내득표율은 이낙연이 10% 앞섰고, 청운효자동

의 경우는 사전관내-당일 득표율 차가 무려 20.8%에 이름. 

하지만 숭인2동은 그 차가 9.9%로 청운효자동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이렇게 각동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편차가 크고 일정한 패턴을 찾기

어려움. 

서울, 경기, 인천권을 비교해 보면 어떤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수치도

유사해 짐. 이것은 ‘큰 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 때문. 표본 집

단이 커지면서 비슷한 환경의 권역에 있는 집단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

게 됨.

1-3. 검증 : 전체 지역구 253개 중 17개만 63:36

67:32의 비율도 17개 지역구에서 파악됐고, 

61:38의 비율도 14개 지역구에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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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정당의 관내득표수 대비 관외득표수 비율이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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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검증 : 관내/관외 득표수비율 일치지역구는 11개(4.3%)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의 관내사전투표득표수 대비 관외사전투표 득표수의 비율이 소
수점 둘째 자리까지 일치하는 지역구는 총 253개 중 11개(4.3%)이며, 각 지역구별
상수는 0.25 ~ 0.39로 서로 다르게 나타남.
시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실제 비율 소수 셋째자리 절삭

관내 관외 관내 관외 민주당 통합당 민주당 통합당

서울 종로구 24,093        6,472        11,777      3,169         0.269      0.269               0.26         0.26

서울 용산구 24,432        7,555        17,699      5,346         0.309      0.302               0.30         0.30

서울 송파구병 26,646        8,377        15,684      4,992         0.314      0.318               0.31         0.31

인천 연수구을 15,797        6,185        11,335      4,460         0.392      0.393               0.39         0.39

인천 남동구갑 22,911       8,059        13,959      4,966         0.352      0.356               0.35         0.35

인천 서구갑 25,722        6,625        16,177      4,069         0.258      0.252               0.25         0.25

인천 서구을 26,671        7,833        12,668      3,690         0.294      0.291               0.29         0.29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26,790        7,530        19,087      5,360         0.281      0.281               0.28         0.28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23,826        7,008        15,208      4,488         0.294      0.295               0.29         0.29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12,703        3,533          7,462     2,070         0.278      0.277                0.27         0.27

제주 서귀포시 19,403        5,304        11,771     3,278         0.273      0.278                0.27         0.27

▸ 2016년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관
내사전투표득표수 대비 관외사전투표득표수 비율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같은 지
역구가 서울 송파갑(0.44), 대전 유성구갑(0.65), 충남 논산계룡금산(0.47) 3곳.

▸ 따라서 의혹을 제기한 관내사전투표득표수 대비 관외사전투표득표수의 비율이 동
일한 상수라는 것은 일부 지역구에서 나타난 현상이며, 과거 선거에서도 유사 사례
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부정선거의 증거로 보기 어려움.

13



2-2. 검증 : 20대 총선보다 21대 총선에서 일치하는 지역구가
늘어난 이유

20대 총선의 사전투표율 12%, 21대는 27%, 사전투표율 2배 이상 높아져 표본수가

늘어남에 따라 큰수의 법칙이 작용.

국군장병들은 관외 사전투표를 함. 20대에서는 국군장병들의 관외투표 비중이 높아

관외득표율에 20대 정당 지지율의 영향이 컸음.

21대에서는 사전투표율이 높아져 국군장병의 관외투표 비중이 20대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듬. 따라서 관외투표 득표율 평균에 미치는 영향력도 줄어들게 됨.

또한 요즈음 20대 남성이 보수화 되어 민주당 지지율이 과거처럼 높지 않아(미통

당 지지율보다 높긴 하지만) 전체 평균에 가깝게 나옴.

이런 점 때문에 국군장병의 관외 투표가 두 후보들의 관외/관내 득표 비율에 큰 영

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고, 두 후보들의 관외/관내 득표율이 비슷하게 나오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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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10%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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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검증 : 사전-당일 득표율 차이가 나는 이유

▶ 사전투표한 자집단은 모집단과 동일한 정치적 성향임으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같아야 한다고 착각. 하지만 투표에 참여하는 각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사전투표 참여의향은 제각각.

▶ 민주당은 사전투표 독려한 반면, 통합당 지지 그룹에서 ‘사전투표 거부’ 운동

전개해, 미통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사전투표를 더 꺼려함.

▶ 코로나19로 인해 분산 투표하려는 60대층 중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전투표 적극

활용한 반면,  통합당 지지자들은 사전투표에 소극적.

▶ 민주당 지지자들이 미통당 지지자들보다 사전투표 참여 의향이 높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

▶ 여론조사에서 사전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 모든 지역구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미통당 지지자들보다 사전투표 참여의사를 밝힌 비율이 월등히 높게(2배) 나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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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검증 :
사전투표 의향

여론조사

17



3-3. 검증 : 사전투표 의향 여론조사
사전투표(4/10, 4/11)가 있기 전에 각 여론조사기관이 사전투표 참여 의향을 묻

는 여론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기간 : 4/5, 조사의뢰 : KBS, 여론조사 : 한국리서치

민주당 지지자의 사전투표 참여 의향 : 33.4%

미통당 지지자의 사전투표 참여 의향 : 19.7%

정의당 지지자의 사전투표 참여 의향 : 36.0%

2. 조사기간 : 4/6, 조사의뢰 : 뉴스1, 여론조사 : 엠브레인퍼블릭

민주당 지지자의 사전투표 참여 의향 : 37.5%

미통당 지지자의 사전투표 참여 의향 : 16.5%

정의당 지지자의 사전투표 참여 의향 : 21.8%

3. 조사기간 : 4/3~4/6, 조사의뢰 : 중앙일보, 여론조사 : 엠브레인퍼블릭

민주당 지지자의 사전투표 참여 의향 : 29.5%

미통당 지지자의 사전투표 참여 의향 : 18.7%

정의당 지지자의 사전투표 참여 의향 : 27.3%
18



3-4. 검증 : 미통당 지지율이 높은 60대 이상 사전투표율이
높은데 왜?

사전투표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니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젊은층보다 통합당 지지가 높은

60대 이상이 사전투표율이 높은 사실을 들어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민주당 후보와 통합당

후보간에 차이가 많이 날 수 없고, 따라서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 차가 클 수

없다고 주장. 

검증 : 이건 착시일 뿐이지 정상적인 결과.

세대별 사전투표율은, 20대+30대+40대 ; 23.80%, 50대 : 30.25%, 60대 이상 : 31.92%.

각 세대별로 민주당과 통합당 지지자들의 적극성이 차이가 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60대 이상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통합당 지지자들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 저 결과는
정상. 

1. 코로나19에 민감한 60대 이상은 가급적 분산해 투표하고 싶어 했다.

2. 민주당은 사전투표를 독려했으며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전투표에 적극적이었으나,

통합당 지지자들은 공정연의 사전투표 배척 운동으로 사전투표를 꺼림

1,2를 조합하면 60대 이상이 사전투표에 많이 나오나, 그들은 주로 민주당 지지자들. 

단순히 60대 이상에서 통합당 지지율이 민주당에 앞서고 사전투표율도 다른 세대에 비해
높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이 통합당 후보가 앞설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2항을 간과한 것.19



3-5. 검증 : 20대 총선, 19대 총선에서도 유사한 현상 발생

20대 총선에서도 사전-당일 득표율 차이가 5% 이상 나는 지역구가 67개, 

10% 이상 차이 나는 지역구는 9개 이름. 대구 북구갑은 19.8% 차이가 남.

19대 대선에서 비슷한 현상 발생. (서울 강남구의 문재인 후보 사전-당일

득표율 차이 12.9%)

21대 총선에서만 일어난 특이사항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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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검증 : 20대 총선 사전-당일 득표율 차이(수도권)

21



3-7. 검증 : 20대 총선 사전-당일 득표율 차이(충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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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검증 : 20대 총선 사전-당일 득표율 차이(영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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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검증 : 20대 총선 사전-당일 득표율 차이
(강원, 호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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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검증 : 지지율 및 사전투표의향에 따른 당일-사전 득표율 차

25



3-11. 검증 : 사전투표 거부운동을 펼친 보수진영

▲ 사전투표 조작설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수우파 지지자들에게
사전투표 하지 말기 운동을 펼쳤던 공정연(공정선거국민연대)

▲ 이 단체는 전국 시,도 조직을 갖추고 회원도 1만명, 2019년 4월에 발족하여 그
이후 범국민적인 사전투표 국민 불복종운동을 전개, 사전투표 불참 및 사전투표함
감시 활동 펼침.

▲ 그 영향으로 통합당, 우리공화당, 기독자유통일당, 친박신당, 새벽당 등 범우파
진영의 지지자들이 사전투표를 꺼림.

▲ 공정연의 최대 목표는 통합당 등 범우파 정당 지지자들이 아무도 사전투표 하지
않는 것이었고, 그 결과 민주당 후보의 사전-당일 득표율 차이가 최대가 됨.

▲ 그러나 민주당은 사전투표를 지지자들에게 독려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적극적으로 사전투표에 임했고, 통합당 지지자들은 그보다 적게 사전투표에
참여했던 것. 

▲ 가장 사전투표에 부정적이었던, 공정연의 주장에 동의한 기독자유통일당, 새벽당, 
우공당, 친박신당 지지자들은 대부분 당일투표.
▲ 결국, 민주당 후보의 사전-당일 득표율 차는 +13%, 통합당 후보는 -13%, 
기독자유통일당, 새벽당, 우공당, 친박신당의 비례대표(정당) 사전-당일의
득표율 차는 -20~-50%가 나오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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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검증 : 선관위 공식 해명

▸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선거일투표 득표율보다 약 10%p 

(9.5%p ~ 10.5%p) 높게 나타난 지역구는 총 34개.

▸ 이 34개 지역구의 당선인 현황을 보면 민주당 21명, 미래통합당 12명, 

무소속 1명이므로 특정 정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기도 어려움.

▸ 민주당 후보의 선거일 투표 득표율 대비 사전투표 득표율 차이가 가장

적은 곳은 0.5%p(전북 군산)이며, 가장 큰 곳은 18.3%p(충남 당진)로

전국적으로 큰 편차를 보임.

▸ 따라서 민주당 후보의 투표방법별 득표율이 10%p 차이가 난다는 주장은

일부 선거구에 국한되는 현상으로 조작의 근거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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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에 비해
호남의 사전투표율이
월등히 높음

호남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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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영아 교수의 ‘통계학적 실현 불가능’ 주장

민주당 후보들이 수도권에서 사전-당일 득표율이 12% 차이가 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변한다. 아래는 박영아 교수의 주장.

서울 49 개 선거구 424 개 동 모든 동에서 민주당 후보가 +12% 근처의 정규분포 비슷한
히스토그램을 그림. 

이 차이 값이 424개 서울 모든 동에서 플라스(+) 값으로서 12% 근처에 모여 있고, 역으
로 미래 통합당은 같은 자료가 -11% 근처에서 분포. 

정상적인 경우라면 세로축을 중심으로 플러스인 지역도 있고, 마이너스(-)인 지역도 있게
되어 세로축을 중심으로 종(鍾) 모양.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2의 424승 분의 1. 

이런 일들이 경기 인천 지역 73개 선거구의 700개 동에서 일어났으니 확률은 2의 1000
승 분의 1 보다 작을 것. 

이런 정도의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불가능. 마치 1000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가 없는 것과 같음. 

사전선거득표율과 본선거 득표율을 비교했을 때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을 것.

사전선거의 선거상황(여론, 지지자들의 결집도 등등)이 차이가 없다면 이 득표율의 차이
가 플러스가 될 확률은 반반 즉 50%. 따라서 지금처럼 득표율차이가 +가 될 확률은 1/2, 
즉 0.5. 그런데 이런 경우가 424번 연속 발생했으니까, 그 확률은 2의 424승분의 1. 그리
고 수도권 선거구 전체 1000개 이상의 동에서 같은 일이 일어날 확률은 2의 1000승분의
1이며 실현 불가능한 확률. 인위적인 작동이 있었다고 통계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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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검증 : 박영아 교수 주장이 놓친 부분

▶ 모집단과 자집단은 동일한 정치적 성향임으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같아야 한다고 오해

▶ 민주당이나 통합당을 지지하는 모집단은 각 당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향이 같은

것이지 사전투표 참여에 대한 의향이 같은 것이 아님.

▶ 작위적(인위적) 선택에 따른 확률을 무 작위선택(랜덤) 샘플 추출에 따른 확률로

계산하는 실수.

▶ 쉬운 예로 A 학교 1학년 1천명 학생 중에 수학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 200명, 

다니지 않는 학생이 800명이고, 전체 수학 평균 성적이 60점일 경우, 수학 학원

다니는 학생 200명의 수학 성적 평균이 60점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음. 

▶ 또, 박영아 교수의 논리라면 2016년 20대 총선의 결과도 일어나서는 안 됨. 

그러나 20대 총선에서도 수도권 전반에서 민주당 후보의 사전득표율이

당일득표율보다 1~5% 높았고, 전국적으로 5% 이상 차이 나는 지역구 67개, 

10% 이상 차이 나는 지역구 9개, 심지어 19% 차이 나는 경우도 있음.

20대 총선 서울 424개 동의 민주당 후보의 사전-당일 득표율 차이 대부분 1~5%. 

박영아 교수 논리면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 역시 2의 400승 분의 1이하가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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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베인(Mebane) 교수 논문

▶ 미국은 별도로 사전투표인단을 등록하기에 투표율을 계산. 우리나라는 사전투표인단이

정해져 있지 않아 관내사전투표율을 100%로 입력한 오류 때문에 조작이라고 잘못 결론

▶ 선관위 자료 보면, 관내투표 선거인수와 투표인수가 똑같아 관내투표율이 100%로

나오는 것을 미베인 교수는 이해하지 못하고, 관내투표율 100% 나오니까 조작이

있었다고 분석, 그 곳에서 조작으로 winner가 바뀌었다고 함. 그 결과 민주당의 14명

후보, 미통당 11명의 후보, 무소속 2명의 후보가 사기(조작)로 승자가 되었다고 결론.

▶ 박원호 서울대 교수의 반론 : “한국 자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면서 섣부른 분석을

진행하고 결과를 쓴 미베인 교수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사전투표 선거인

수를 집계할 때 참여 인원만 표시하는 국내 관행을 모르다 보니 엉뚱하게도

관내 사전투표율을 95~100%로 착각(실제 전국 사전투표율 26.69%)했다고 설명

▶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 “입력 데이터 오해에서 비롯된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오게된 결과’(Garbage In, Garbage Out)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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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검증 : 미베인 논문은 조작설 주장자에게 불리하다

▶ 미베인 교수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14 지역구, 미통당 후보가 당선된

11 지역구,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2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조작을 통해 승자가

되었다고 분석.

▶ 첨부 리스트를 보면, 사전투표 조작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대거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났다고 주장한 것과 모순되고 있음.

▶ 조작됐다고 하는 27 곳 중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2곳인데, 이 중에

통합당 후보가 당선된 곳이 5곳이고 친통합당 무소속 후보 지역이 1곳으로

범보수 후보 지역이 50%를 차지.  

반면, 민주당 후보 당선 서울 지역은 강동갑(진선미)이 유일.

범여:범야로 보아도 14:13으로 어느 쪽에서 조작을 했는지도 불분명.

▶ 종로구 청운동은 이낙연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해

20% 높았고, 종로구 전체에서도 15% 높았는데도 미베인 교수의 사기(조작) 

리스트 지역구에서는 빠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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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검증 : 미베인 교수가 지적한 조작으로 승리한 지역구
부산 사하구갑 최인호 민주당
부산 남구을 박재호 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 전재수 민주당
청주 서원구 이장섭 민주당
충남 천안갑 문진석 민주당
대전 중구 황운하 민주당
대전 대덕구 박영순 민주당
경기 안산단원을 김남국 민주당
경기 용인병 정춘숙 민주당
경기 안성 이규민 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김병욱 민주당
경남 양산을 김두관 민주당
인천 연수을 정일영 민주당
서울 강동갑 진선미 민주당
부산 연제 이주환 미통당
부산 진구갑 서병수 미통당
충남 보령서천 정진석 미통당
충남 아산갑 이명수 미통당
경기 분당갑 김은혜 미통당
경남 창원진해 이달곤 미통당
서울 용산 권영세 미통당
서울 강남을 박진 미통당
서울 송파갑 김웅 미통당
서울 송파을 배현진 미통당
대구 수성을 홍준표 무소속
인천 미추홀을 윤상현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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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검증 : 미베인 교수의 연구는 믿을 수 있나?

▶ 통계청장을 지낸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

- '미베인 보고서 분석 자료'를 보면 4개 단위가 독립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 설정한

4개 단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 월터 미베인 교수의 오류를 수정하여 같은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부정 가능성은 141만8079표(미베인)에서 17만4052표(유경준)로 크게

줄어듦. 전략적 투표 행위란 요소까지 더한다면 보고서의 신뢰도는 더욱 떨어짐.

▶ 미시간 대학은 정치통계분야에서 최상위권이나, 월터 미베인 교수의 통계 프로그램은

아직 연구 단계에 불과. 월터 미베인 교수의 경력을 보면, 이 통계 프로그램을 쓴 정식

논문은 아직 한 건도 없이 보고서만 존재할 뿐. 보고서는 다른 전문가들의 엄격한

검증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문과 다름. 

▶ 월터 미베인 교수의 첫 부정선거 분석 모델이었던 2000년 미국 대선은 재검표 결과

부정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음. 미베인이 밝혀냈다고 주장하는 이란, 터키, 러시아 등

8개국의 부정선거 의혹에도 이상한 점이 많음. 

▶ 민경욱 의원의 주장과 달리 미베인 교수는 온두라스, 이라크 선거 분석한 적 없음. 

▶ 볼리비아는 미베인 교수가 총선의 의혹을 밝혀낸 것이 아니라, 보고서 <볼리비아

2019년 선거에서 부정 투표가 결정적이 아니라는 증거>를 통해 불법이 없었다고

주장해 혼란만 일으킴. 일각에선 나머지 국가도 선거 부정이 있을 법한 나라만 골라

보고서를 냈다는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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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비율 추정에 따른 선거 부정 증명

▶ 모비율 추정에 의하면 이번 총선의 결과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으로 조작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

▶ 사전투표 득표율(자집단)을 근거로 모비율 추정 이론에 따라 전체

득표율(모집단)을 추정. 

▶ 모집단과 자집단은 동일한 정치적 성향임으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같아야 한다고 전제하여, 모비율 추정 이론에 따라

사전득표율로 전체득표율의 범주를 확률적으로 계산.

▶ 맹점 : 과거 선거(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선)결과를 모비율

이론으로 추정하면 모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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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검증 : 모비율 추정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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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검증 : 표준정규분포표, K(Z)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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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검증 : 20대 총선, 민경욱 후보도 조작으로 당선?

99% 신뢰구간(k값 2.33)에서 민경욱 후보의 전체 득표율 예상 범주 :

0.418 - 2.33*루트{(0.418-(1-0.418)}/14964 ≦ P ≧ 2.33*루트{(0.418-(1-

0.418)}/14964

0.4086 ≦ P ≧ 0.4274

40.86% ≦ P ≧ 42.74%

실제 전체 득표율 44.40%에서 한참을 벗어남.

20대 총선 연수을 민경욱 후보의 모비율 추정을 통한 k(z)값 ;

k(z) = (0.444-0.418)/루트{(0.418-(1-0.418)}/14964 = 6.45

k(z) = 6.0일 때 확률 99.99999%

즉, 민경욱 후보의 사전투표득표율을 볼 때, 전체 득표율이 39.20% ≦ P 

≧ 44.40% 이 범주에 들 확률이 99.99999%로 실제 득표율 44.40%가

나올 확률은 0.000001% 이하로 현실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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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검증 : 20대 총선 인천 연수을 사전, 당일투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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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검증 : 19대 대선 사례

<19대 대선 서울 강남>

구 분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유효 투표수

사전 득표수 50,061 26,445 24,778 11,791 8,087 121,616

사전 득표율 41.2% 21.7% 20.4% 9.7% 6.6% 99.6%

당일 득표수 78,866 71,194 55,423 24,385 12,200 242,978

당일 득표율 32.5% 29.3% 22.8% 10.0% 5.0% 99.6%

사전-당일 8.7% -7.6% 1.1% -0.3% 0.8% 0.0%

전체 득표수 128,927 97,639 80,201 36,176 20,287 364,594

전체 득표율 35.4% 26.8% 22.0% 9.9% 5.6% 99.6%

사전-전체당일 5.8% -5.0% -1.6% -0.2% 1.1% 0.0%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의 강남구 모비율 추정을 통한 k(z)값 ;

k(z) = (0.412-0.354)/루트{(0.412-(1-0.412)}/121,616 = 41.13

K=41.13은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 확률로 태양

이 지금 당장 없어질 확률보다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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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0대 총선 사례

<충남 당진>

구 분 새누리 김동완 민주 어기구 새+민

사전 득표수 5,341 6,442 11,783

사전 득표율 45.3% 54.7% 100.0%

당일 득표수 22,009 22,088 44,097

당일 득표율 49.9% 50.1% 100.0%

사전-당일 -4.6% 4.6% 0.0%

<부산 해운대갑>

구 분 새누리 하태경 민주 유영민 새+민

사전 득표수 9,585 9,390 18,975

사전 득표율 50.5% 49.5% 100.0%

당일 득표수 41,612 31,173 72,785

당일 득표율 57.2% 42.8% 100.0%

사전-당일 -6.7% 6.7% 0.0%

<서울 강남갑>

구 분 새누리 이종구 민주 김성곤 새+민

사전 득표수 8,031 7,595 15,626

사전 득표율 51.4% 48.6% 100.0%

당일 득표수 36,651 29,231 65,882

당일 득표율 55.6% 44.4% 100.0%

사전-당일 -4.2% 4.2%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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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로이킴의 ‘Follow the party’

▶ 민경욱 후보의 주장 : “Follow the party＂의 피보나치 수열 배열로 ”게리맨더링

민주당 후보끼리 표 꿔주기“ 조작.

▶ 부정선거를 획책한 프로그래머가 자기만 아는 표식을 무수한 숫자들의 조합에

흩뿌려 놓음. 이 중 배열한 숫자의 배열을 찾아내 2진법으로 푼 뒤 앞에 0을 붙여

문자로 변환시켰더니 FOLLOW_THE_PARTY라는 구호가 나옴.

▶ 민경욱은 해당 구호가 ‘영원히 당만 보고 간다’는 중국 공산당 구호에서 따온

것이라고 해석하고 “중국공산당원 프로그래머가 개입했다는 증거”라며 선거부정과

중국과의 내통설도 제기.

▶중국인 프로그래머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사전투표 조작을 했다고 설명.

1. 게리맨더링을 응용하여 당일득표 50%이상의 유리한 지역에서 50%미만의 지역에

자신의 표를 보내어 불리한 곳을 유리하게 만든다.

2. 이동시키는 표값은 피보나치 수열로 만들어진 숫자이다.

3. 이동시키는 무작위 순위를 2진법으로 변환하면 "Follow the party"로 변환

4. 통합당의 사전투표는 건드리지 않고 민주당의 사전투표 수를 조작한 것이다.

5. 실제 결과와 표 차이는 통합당이 아닌 민주당 표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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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민경욱 의원 주장의 헛점

▶ 프로그래머가 조작할 수치를 산정하고 해킹하여 중앙 선관위 발표 자료를 조작

할 수는 있겠으나, 민주당 후보의 실물 표를 자당의 다른 지역구 후보의 표로

이동시키는 것은 각 지역구 투표지에 해당 지역 출마 후보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실물 투표지를 이동시켜 조작하는 것은 불능.

▶ 따라서 민경욱의원의 주장은 프로그래머가 해킹을 통해 민주당 후보 득표수를

자당 후보끼리 주고받게 하여 중앙선관위가 발표하는 득표현황을 조작하고 당선자를

바꾸었다는 주장 밖에 되지 않음.

▶ 당선자 확정은 개표장에서 실물투표지를 개표집계하여 참관인들과 여야 선관위원, 

지역 선관위원장의 확인을 거친 후 개표 현장에서 결정하고 중앙 선관위에 통보하며

중앙선관위는 이를 국민들에게 알릴 뿐, 당선자를 결정하지 않음. 

▶ 따라서, 프로그래머가 피보나치 수열을 쓰든, 해킹을 하든, 전산상으로 민주당 표를

이동시켜도 아무 소용이 없음. 

▶ 민경욱의 의원이 말하는 “Follow the Party"의 알파벳에 대응하는 숫자 102, 111, 

108, 108, 111, 119, 116, 104, 101, 94, 112, 97, 114, 116, 121이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이 없고, 이 숫자들이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지도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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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검증 : "follow the united future party“도 가능

▶ 민경욱(로이킴)의 "follow the party＂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말장난.

▶ 민경욱은 ASCII코드에 따라 "follow the party"의 알파벳에 해당하는 숫자

(10진법)를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수치들에서 찾아 마치 중국 프로그래머가

자신의 소행을 알리는 문자를 숨겨놓았다고 주장한 것.

▶ ASCII코드에 따른 알파벳의 숫자는 아래와 같음.

a 97, b 98, c 99, d 100, e 101,....,n 110, ....., x 120, y 121, z 122, "^" 94.

▶"follow the united future party"는

"102, 111, 108, 108, 111, 119, 94, 116, 104, 101, 94, 117, 110, 105, 116, 

101, 100, 94, 102, 117, 116, 117, 114, 101, 94, 112, 97, 114, 116, 121“

▶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위의 숫자들을 찾아내 프로그래머가 "미래통합당을

따르라"라는 구호를 숨겨 놓았다고 주장한다면?

44



7-3. 검증 : Follow the party를 발견한 로이킴은 전문가?

로이킴과 전화인터뷰했던 김미영 VON대표의 설명(출처 : MBC)

“로이킴은 평범한 사람인데, 저는 숫자 덕후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상황에 끌려가서 좀 당황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이킴은 너무 평범한 사람이고,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회계학을 전공했으며,

지금은 작은 편의점 하나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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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전관외 득표수가 일치한 쌍이 발견된 것이 조작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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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검증 : 20대 총선에서는 같은 쌍이 더 많이 발생

▶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일치 사례들이 매우 신기한 일처럼 보이지만 확률적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 

▶ 대단한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른바 '생일 문제'(Birthday problem)의 일종. 

▶ 생일문제란 얼핏 생각하기에 생일이 같은 두 사람이 나오려면 상당히 큰 집단이

필요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23명만 모이면 그 중에 생일이 서로 같은 쌍이 존재할

가능성이 50%를 상회. '직관'의 허를 찌르는 '과학' 

▶ 2016년 20대 총선의 데이터가 그것을 입증.

정유섭(인천부평구갑)-전하진(성남시 분당구을) 후보 각 2천376표, 

강동호(서울 중랑구을)-황우여(인천서구을) 후보 각 2천277표, 

정용기(대전대덕구)-윤한홍(창원시마산회원구) 후보 각 2천245표, 

최홍재(서울 은평구갑)-이상휘(서울 동작구갑) 후보 각 2천235표, 

김승제(서울 구로구갑)-윤두환(울산북구) 후보 각 2천185표, 

박준선(서울 동대문구을)-김성원(동두천시 연천군) 후보 각 1천511표 등 33쌍 일치

정준길(서울 광진구을)-허용범(서울 동대문구갑)-허명환(경기 용인시을) 등 3명의

후보는 각 1천828표로 같은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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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R코드 사용은 공선법 위반임으로 이번 총선은 무효?

▶ 현행 공직자선거법에는 사전투표용지에 막대가 있는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규정, 

QR코드도 2차원 바코드이긴 하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QR코드를 사용한 것은

불법이라 할 수 있음. 법과 현실이 맞지 않았던 것은 사실. 

▶ QR코드를 사용한 2014년 지선부터.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QR코드

사용할 수 있게 개정안 발의가 되었으나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됨. 

▶ 20대 총선에도 QR코드가 사용되어 민경욱도 당선되었는데 이것도 무효?  

▶ 바코드와 QR코드가 근본적으로 다르거나 QR코드가 조작하기 쉽다면 의혹을

가질 수 있겠으나 큰 차이가 없는데도 이런 이유를 들어 21대 총선 무효라 우기는

것은 무리수. 현실에 맞게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

▶ 2012년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에는 전자개표분류기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개표할 수 있다는 법조항이 없어 좌파진영에서 이 점을 들어 선거법 위반이라며

18대 대선 무효 주장. 이런 점이 지적을 받자, 2014년 1월, 공직자선거법에 기계

장치를 동원한 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178조 2항)을 신설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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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R코드를 이용해 개표분류기에서 조작했다

▶ QR코드를 사전투표용지에 사용해, 개표시에 미통당 후보 표 3장 중에 1장은

민주당 후보 표로 분류하도록 개표분류기에 프로그래밍 해 놓았다고 주장. 

만약 민주당 후보에게로 간 3장 중 1장이 정상적으로 미통당 후보에게 분류된

다면 사전투표득표율과 당일투표득표율이 차이가 없게 된다는 것. 

▶ 개표분류기는 개표를 돕는 단순한 기계장치일 뿐, 선관위 서버와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개표분류기의 기록이 그대로 선관위에 전달되지도 않음. 

▶ 정당 득표수 확정은 중앙선관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표현장에서

매 투표함 개표완료 즉시 참관인의 확인을 받고 지역선관위에서 결정. 

▶ 개표분류기에 미통당 후보표 3장 중에 1장은 민주당 후보표로 분류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서 실제 3장 중 1장이 민주당 후보표로 분류되어 100장 단위로

묶여진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인 계수기 육안 검사를 통해 모두 걸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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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R코드에 52자리 암호화된 코드 존재

2차원 바코드(QR코드) 안에 선관위가 설명하는 31자리 숫자 정보 외에

추가코드(총 52자리)가 포함되었다는 주장

▸ 「공직선거법」 제151조제6항에 따라 사전투표용지에 표시된 2차원 바코드

(QR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관위명, 일련번호가 총 31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을 뿐 그 밖의 정보는 전혀 포함되지 않음.

▸ 단, 개표소에서 작성하는 개표상황표 우측상단에 인쇄된 2차원바코드(QR코드)는

52자리로 구성.

▸ 개표상황표에 인쇄된 2차원 바코드(QR코드)는 개표상황을 보고할 때 기본정보

(선거명, 선거구명, 읍‧면‧동명, 투표구명, 투표용지교부수 등)를 잘못입력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제20대 총선부터 사용.

▸ 따라서, 전혀 다른 2차원 바코드(QR코드)를 두고 사전투표용지의 2차원 바코드

(QR코드)에 법에 규정된 정보 외의 다른 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거짓.

※ 투표함 보전 절차 집행시에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를 스캔했을 때, 

선관위 설명처럼 31자리 정보만 나옴.
50



12. 사전투표장비에 중국 화웨이 장비 사용하여 결과 조작

선관위가 LG유플러스 장비를 사용하기로 결정, 중국으로 데이터가 전송되어 중국

에 의해 사전투표가 조작 가능하다고 주장

▸ 이번 선거에서 사용한 유․무선통신장비는 조달청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국내

사업자인 LG유플러스로부터 구매.

▸ LG유플러스는 유·무선통신장비를 국가표준(KS X 3264,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23호)에 따라 전량 제작하였으며, 중국 화웨이 장비와는 관계가 없음.

▸ 통합선거인명부 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사전투표통신망은 선거전용통신망으로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와 각 사전투표소를 연결하는 전용 폐쇄망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유출․조작될 가능성도 없음.

▸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투표함에 투입하고 개표소로

이송하여 투표지를 개표하며, 전 과정을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이

참관하기 때문에 조작가능성이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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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체국에서 관외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부실 관리

▸ 「공직선거법」 제158조제6항제1호에 따라 회송용 봉투는 사전투표마감시

각 후 관할 우체국으로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 우체국은 전국 3,508개의 사전투표소로부터 2일에 걸쳐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를 인계받아 분류한 다음250개의 구·시·군선관위로 5일 동안 배달.

▸ 이러한 회송용 봉투의 배달경로와 배달기간을 고려할 때 투표참관인이나

경찰 공무원이 계속 동반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 회송용 봉투는 개별적으로 부여된 등기번호를 통해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우체국으로부터 회송용 봉투를 배달 받아 이상유무 등을

확인한 다음 바코드를 이용하여 접수하고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우편투표함에 투입함

▸그러나 이송 과정에서의 봉투노출등 관리부실 책임은 피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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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연에서촬영한관외투표용지운송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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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여주시에서 관외사전투표지를 파쇄한 흔적 발견

여주시선관위가 우편으로 회송된 관외사전투표 봉투를 파쇄하고 다른 봉투로

바꿔치기 했다는 주장

▸ 선관위는 선거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 투·개표 관련 사전교육과 장비 점검

등을 실시.

▸ 여주시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대비하여 회송용봉투 접수기 점검을 위해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였고, 모의개표를 실시하면서 색지에 출력한 유효투표집계전을

사용한 다음 파쇄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것.

▸ 여주시선관위는 우체국으로부터 관외사전투표 회송용봉투4,819통을 배달받아

접수하여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였고, 개표소에서 우편투표함을 개함하여

4,819통 전부 개표.

▸ 회송용봉투는 개별적으로 부여된 등기번호를 통해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고

선관위는 우체국으로부터 회송용봉투를 배달받아 바코드를 통해 이상유무 등을

확인한 다음 접수하고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기 때문에

투표지를 바꿔치기할 가능성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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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동작구선관위 투표용지 파쇄 의혹

공정선거국민연대가 동작구선관위 앞에서 남성 4명이 파쇄된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쓰레기봉투를 버리는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이는 투표지를 바꿔치

기한 증거라고 주장

▸ 동작구선관위와 영등포구선관위는 같은 건물을 청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정 선거국민연대가 촬영한 사진은 영등포구선관위 선거사무보조요원과

사회복무요원이 쓰레기봉투 등을 버리는 모습.

▸ 동작구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을 하면서 사용했던 투표용지를

파쇄하여 청사건물 1층에 보관해 두었는데 영등포구선관위 사회복무요원

등이 쓰레기 등을 버리면서 파쇄된 모의시험용 투표용지를 함께 버린

것으로 확인.

▸ 해당 사진이 투표지를 바꿔치기 하는 모습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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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화성시갑 봉담읍 관내사전투표자수가 0명 의혹

화성시갑선거구인 봉담읍의 관내사전투표자수가 0명이라고 의혹 제기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은 총 16개의 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하면서 그 중 2개의 리(1투·2투)는 화성시갑선거구로, 16개의 리

(3투~18투)는 화성시병선거구로 분할하여 획정.

▸ 이로 인해 봉담읍은 2개의 선거구를 가지게 되었지만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사전투표소는 1개소만 설치된 상황.

▸ 한편, 「공직선거법」 제158조제5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제3항은

하나의 구·시·군선관위 관할구역 안에 2 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관내선거인의 범위는 선거구로 하도록 규정.

▸ 따라서 봉담읍이 속해 있는 화성시갑선거구와 화성시병선거구 중 어느 하나의

선거구를 선택하여 관내선거인으로 구분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선거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선거인수가 많은 화성시병선거구인 봉담읍 선거인은

관내사전투표 대상자로, 화성시갑선거구에 해당하는 봉담읍 선거인은 모두

관외사전투표 대상자로 구분.

▸ 따라서 화성시갑선거구 봉담읍의 선거인 중 사전투표를 한 경우 관외사전투표로

투표하였기 때문에 관내사전투표자가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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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관외사전투표함을 CCTV가 없는 헬스장에 보관

CCTV가 없는 헬스장에 관외사전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

▸ 관외사전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라고 주장하는 사진은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 개표소 안의 체력단력실이며, 파란색 가방은 투표소로부터 인계받은

투표록 등 선거관계서류가 들어 있는 선거가방.

▸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감한 다음 투표록 등 선거관계서류 일체는 투표관리관이

선거가방 등에 담아 투표함과 함께 개표소로 이송.

▸ 개표소에서는 정확한 개표를 위해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인계받은 투표록 등

선거관계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관계서류가

들어있는 선거가방 등은 개표소 내 별도 장소에 보관.

▸ 관외사전투표함은 플라스틱으로 된 투표함을 사용하였다가 사전투표 마감후

투표함에서 회송용봉투를 꺼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해당 구·시·군 선관위가

우체국으로부터 배달받으면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여 보관.

▸ 관내사전투표함은 사진에 보이는 선거가방과 유사한 색상과 재질로 되어

있으나 상단부분이 플라스틱 재질의 투표함 뚜껑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확연히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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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사진

투표소로부터 인계받은 투표록 등 선거관계서류가 들어 있는 파란색가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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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남양주 선관위 직원이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서
특수봉인지를 교체했다?

남양주선관위 직원이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서 특수봉인지를 전달받고 의문의

여성이 동 장소에서 사전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에 서명

▸ 일부 시민단체에서 창문을 통한 외부 침입 가능성을 제기한 사실이 있어 남양주

선관위 사무국장은 4. 10. 18:35경 관내사전투표함을 보관장소에 넣던 중에 본인과

정당추천위원이 서명한 봉인지를 정당추천위원에게 전달하여창문을 봉인한 것.

▸ 또한, 사전투표함 인계 시 동반한 다산2동 사전투표참관(○○당 추천, 오후참관)이

자신도 사전투표함 앞·뒷쪽 특수봉인지에 서명하기를 희망하여 정당 추천위원

참관 하에 서명.

▸유튜버 하면되겠지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해당 장면이 잡힌 CCTV를 확보해

특수봉인지 교체라고 방송했지만, 당시 참여인원들의 해명을 듣고정정 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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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하면되겠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CCTV 방송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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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송파구 사전투표참관인의 특수봉인지 서명이 본인
필체가 아니라는 주장

송파구 방이1동사전투표소 투표참관인이었던 정모씨가 본인이 투표참관 당시

투표함 봉인지에 서명한 것과 개표소에서 확인한 해당 사전투표함의 봉인지

서명이 서로 다르다며 투표함 바꿔치기 주장

▸ 방이1동 사전투표소 투표참관인인 정○○씨는 사전투표소에서 송파구선관위까지

관내사전투표함을 이송하는 과정에 참여.

▸ 정○○씨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함 봉인지 서명에 참여하였고, 투표용지

발급기 출력부분의 봉인지에도 서명하였는데 모든 서명을 확인·대조한 결과 모두

정○○씨의 필체로 확인.

▸ 그럼에도 정○○씨는 유튜브 등에서 봉인지에 있는 서명이 자기 필체와 다르다고

주장,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정○○씨를 조사함.

▸ 그 결과 정○○씨는 본인의 서명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2개의 특수봉인지 서명이

본인의 서명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김○○가 정씨로 하여금

허위주장을 하도록 선동함으로써 부당하게 개표에 간섭한 사실이 밝혀져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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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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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양천구선관위 앞 도로에서 관내사전투표함의 훼손된
특수봉인지 발견

서울 양천구 신정4동 관내사전투표함 특수봉인지가 양천구선관위 청사 앞에서 발견

▸ 서울 양천구 신정4동사전투표소 투표관리관이 투표진행 중 내부에 쏠려있는

투표지를 고르게 하기 위해 투표함을 흔들어 정리하면서 부착되어 있던 봉인지

일부가 훼손.

▸ 투표관리관은 투표마감시각 후 모든 투표참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투표함의

양쪽에 부착된 봉인지 2매를 교체하였고, 교체하기 전 훼손된 봉인지를 회수·처리

하면서 1매가 투표관리관 신발 바닥에 붙어 투표함 이송과정에서 양천구 선관위

청사까지 오게 된 것으로 확인.

▸ 투표함 봉함·봉인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으며,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이송 및 보관

과정에 모두 참여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 향후 봉인지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투표관리관 교육을 실시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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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사진

신발에붙은봉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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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투표함 투입구에 부착된 특수봉인지 훼손 의혹

구‧시‧군선관위에서 선거결과 조작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제21대 국선에 사용한 투표

함의 투입구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보존하지 않고 제거하여 보관

▸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이송한 투표함은 투표함 앞‧뒤쪽과 투표지 투입구에

특수봉인지 부착.

▸ 투표함 앞‧뒤쪽의 특수봉인지는 투표개시 전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자물쇠로 투표함 앞‧뒤쪽을 잠근 후 투표관리관과 투표

참관인이 서명하여 자물쇠 위에 부착한 것이며, 투표지 투입구의 특수봉인지는

투표마감 후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 참관하에 투입구 덮개를 닫고 봉쇄 잠금핀을

끼운 후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이 서명하여 그 위에 부착한 것.

▸ 개표소에서는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 봉인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투표함 앞‧뒤쪽에 부착된 특수봉인지와 자물쇠를 제거하여 투표함 뚜껑을 열고

투표지를 꺼내 개표.

▸ 개함이 완료된 빈 투표함은 개표소 내 별도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였다가 개표가

완료되면 다음 선거에서 투표함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투표지 투입구에 부착된 특수

봉인지 등을 개표소 내에서 제거하거나 구‧시‧군선관위로 이송하여 제거한 다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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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 무더기 발견

개표과정에서 어느 정당에도 기표하지 않은 상태의 비례대표투표지 무

더기 발견

▸제20대 총선 등 과거 선거에서도 투표용지에 기표하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한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하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는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가 발견된 것이 선거부정의 증거가 될 순 없음.

▸참고로 어느 정당에도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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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남양주선관위 물류센터에서 특수봉인지 등 무더기 발견

남양주 물류센터 앞에서 특수봉인지, 기표용구 등이 담긴 종량제봉투 발견

▸종량제봉투가 발견된 물류센터는 남양주선관위의 물품보관 창고로 개표 완료 후

빈 투표함 등 선거관련 물품을 보관.

▸남양주선관위는 물품보관 창고에서 선거에 사용한 투표함을 정리하면서 투표함

투입구 등에 일부 남아 있던 특수봉인지를 제거하였고, 제거된 특수봉인지와

선거일 투표마감 후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인계받은 기표용구, 스탬프, 안면보호구, 

방습제 등 1회용 물품을 종량제봉투에 함께 담아 물류센터 내 폐기물 처리 장소에

내놓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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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남양주선관위 투표지 보관상자 봉인상태 불량

남양주선관위 증거보전 집행 시 투표지 보관상자가 재봉인되거나 상단이 개봉된 채

보관된 투표지 보관상자 발견

▸ 남양주선관위에서 투표지 보관상자를 재봉인한 것은 기존 봉인상태를 보강하기

위해 다시 테이핑하고 봉인한 것.

▸ 투표지 상자 상단이 개봉된 이유는 법원이 증거보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관의

입회하에 상자 속 내용물이 증거보전대상 투표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봉한 것으로 내용물 확인 후 법관의 사인으로 재봉인.

▸ 법관의 입회 하에 증거보전 집행을 위해 투표지 보관상자를 개봉한 것 외에

투표지 보관상자가 개봉된 것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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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역구 관내사전투표지라 기재된 투표지 보관상자
안에서 비례대표 관내사전투표지 발견

▸개표소 정리부에서는 개표가 완료된 투표지를 투표지 보관상자에 담아 봉함‧봉인

하고, 투표지 보관상자 겉면에 보관상자에 들어있는 투표지 종류 등을 기재.

▸지역구 투표지로 기재된 투표지 보관상자에 비례대표 투표지가 보관되어 있었던

것은 정리부 개표사무원이 보관상자 겉면에 선거종류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증거

보전 집행 시 법관의 입회하에 내용물을 확인하고 기재사항을 정정한 후 재봉인함.

▸ 향후 정리부 개표사무원에게 투표지 포장 시 선거종류 등 기재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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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부천 신중동 사전투표소의 18,210명 투표는 불가능

▶ 신중동 사전투표소는 1군데인데 사전투표수는 18,210으로, 이는 양일간의

사전투표시간에 투표해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고 주장. 

▶ 즉, 4월 10일, 11일 양일간 사전투표일의 투표시간은 6시부터 18시로

각 12시간, 총 24시간으로 18,210명의 사전투표를 하려면, 

24h*60분/h*60초/분/18,210명 = 4.74초당 1명이 투표한 것이 되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 

▶ 신분 확인하는데 10초, 사전투표지를 프린터가 인쇄하는데 20초 이상, 

기표소까지 이동 5초, 기표하는데 10초, 기표소에서 투표함 이동 5초, 

투표함에 넣는데 2초는 최소한 소요되어,  1명이 투표하는데 대략 1분은

걸리게 되는데 4.74초만에 어떻게 투표가 가능하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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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검증

▶ 투표의 속도는 병목구간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리드 타임(lead time)의

개념을 잘못 이해(적용).

▶ 투표하는 사람이 투표의 전과정을 소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60초 정도

(리드 타임 60초)인 것은 맞지만, 한 사람이 투표를 끝내면 다음 사람이 투표를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 투표수 1이 나오는 시간은 리드타임과는
다른 개념.

▶ 투표수 1이 나오는 시간은 모든 투표과정 중 가장 시간이 길게 걸리는 과정

(병목구간)에 소요되는 시간과 같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인 투표용지

발급 시간(20초)이 투표수 1이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는 것. 

▶ 신중동 사전투표소에 프린터 23대(관내 15, 관외 8), 기표소 30개, 투표함 관내, 

관외 각각 1 설치. 

▶ 당시 신중동 사전투표소에서는 3초에 1 투표수가 나오는 것이 가능했음. 

3초에 1투표수면, 24*60*60/3 = 28,800 투표수. 

▶ 실제 신중동 사전관내투표수는 18,210명이었음으로 가능한 투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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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동 사전투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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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신중동 사전투표 현장 배치도
기표소 : 총 30곳
투표용지 프린터
관내15대, 관외 8대

투표함

입장 퇴장 출처:아크로사이트
‘판단력부족’님 75



신중동사전투표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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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인구 수보다 선거인 수가 많게 나오는 투표소
(진동면, 근북면 등)

파주 진동면, 근북면의 선거인수가 주민수보다 많게 나온 것이 확인되어

유령표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

▶ 실제 중앙선관위에 기록된 것을 보면 사전투표수와 당일 투표수를 더하면

주민등록상의 주민 수보다 많게 나와 이상함. 

▶ 파주 진동면의 경우 2020년 4월 현재 주민 수는 159명(18세 이상 유권자수는

143)인데, 관내사전투표 선거인(투표) 수 114, 당일 투표인 수 67로 사전투표 + 

당일 투표가 181로 주민 수 159명을 초과. 

▶ 투표율이 181/143 = 126.5%로 일어날 수 없는 일. 더구나 당일 선거인 수는

87명으로 관내사전투표 선거인 수 + 당일투표 선거인 수 = 201이 되어 주민 수

보다 무려 42명이 많아짐.

▶ 철원 근북면을 살펴보면, 주민 수는 112명인데 관내사전투표 선거(투표)인 수

142명, 당일투표 선거인수 91명, 당일투표수 67명으로 관내사전투표 선거인수와

당일투표 선거인수를 합하면 233으로 주민 수의 곱절이 넘음. 

▶ 관내사전투표수와 당일투표수만 합쳐도 209로 무려 97명이 넘게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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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검증 : 관내사전선거 집계 방식이 바뀜

▶ 진동면과 근북면은 민통선 안쪽. 이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사람들은

평소에는 외부에 거주하다가 농사철에 들어와 농사를 짓고있음

▶ 이런 사람들은 같은 지역구인 파주시(을)와 철원군에 살기 때문에 진동면이나

근북면에서 사전투표하더라도 관외투표가 아니라 관내투표로 집계하는 것으로

21대 총선 부터 변경. 

▶ 예를 들어 강원도 춘천시 신사우동에 사는 A씨와 춘천시 후평동에 사는 B씨가

철원군 근북면에서 사전투표를 했을 경우, A씨는 근북면과 같은 춘천시철원군

화천군양구군을 유권자이기 때문에 근북면의 관내사전투표로 잡히지만, B씨는

춘천시여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유권자임으로 춘천시철원군화천군

양구군갑 관외사전투표로 집계 됨.

▶ 이렇게 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여러 지역에서는 원래 거주하는 인구보다 더 많은

선거인수(유권자)가 중앙선관위 집계에 나타나는 현상(전국에서 37곳 이상) 발생. 

▶ 대통령 선거는 사전투표를 어디서 하든 전국이 관내투표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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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성북구 개표소의 붙어 있는 투표지

▶ 조작자들이 사전투표용지를 급히 바꿔치기 하느라 완전히 절취(재단)되지 않아 중간

부분이 붙어 있는 투표용지 두 장을 투표함에 넣은 것이라 주장.

검증 : 절취되지 않아 접혀 있는데도 왜 두 장 모두 앞면에 인쇄와 기표가 되어 있는가?  

투표지가 중간에 절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떼어내게 되면 동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절단

면이 깔끔하게 되지 않고 찢어진 상태가 되며 떼어내는 동작도 저런 동작이 될 수 없음.

▶ 조작자들이 투표지를 인쇄해서 재단한 후에 각각의 투표지 상단부에 접착물질을 붙

여 영수증 책(포스트 잇)처럼 만들어 기표를 한 후에 투표지를 바꿔치기를 하다가 두 장

이 떼어지지 않은 상태로 투표함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검증 : 붙어 있는 앞 장은 민주당 김영배 후보표, 뒷장은 통합당 후보인 한상학의 표. 조

작자가 영수증 책처럼 투표지를 만들었다가 투표지를 바꿔치기 하려 했다면 두 장 모두

민주당 김영배의 표로 만들었을 것. 

▶ 개표원이 민주당 후보 표 뒤에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일부러 붙여, 개표분류기가

뒷장의 미래통합당 표를 인식 못하게 하여 미래통합당 후보의 득표수를 줄이려 했음. 

검증 : 일단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개표원들을 매수해 조작에 참여시켜야 함. 또, 이런

조작을 하게 되면 투표인수와 투표지수가 불일치. 따라서 선관위와 여야 선관위원 및 참

관인들은 그 원인을 찾게 될 수밖에 없어 결국은 붙어 있는 투표지를 찾아내게 되어 조

작이 성공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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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에
투표

←2번에
투표

의혹제기
동영상
캡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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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붙어 있는 투표지의 비밀

•https://www.youtube.com/watch?v=qSIujnFvENY&feature

=youtu.be (출처 : 가로세로연구소)

•https://youtu.be/qSIujnFvENY (6분 5초~6분 20초)

•붙어 있는 투표지는 미래통합당 한상학 후보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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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빳빳한 관외지역구 투표용지

윗쪽:미래통합당 심장수 후보 표, 아랫쪽:더불어민주당 조응천 후보 표

투표지는 접혀서 구권처럼 빳빳하지 않아야 하는데 관외투표 민주당 후

보 표는 신권처럼 빳빳한 것은 유령표를 넣은 증거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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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검증 : 관외사전 지역구 투표지는 접혀 있지 않고
빳빳해야 정상

▶ 비례대표 투표지는 48cm가 되어 한 번 이상을 접지 않으면 봉투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접혀 있어야 하지만, 지역구 투표용지는 접어서 봉투에 넣

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기 때문에 접지 않고 넣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관외투표 지역구 투표지를 봉투를 개봉해 꺼내면 신권처럼 접히지 않고

빳빳한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음.

▶ 관외투표 비례대표 투표지가 접혀 있지 않았다면 그건 조작을 의심해야 하

지만, 관외투표 지역구 투표지가 접히지 않고 빳빳한 것을 두고 조작을 의심하

는 것은 무리. 

▶ 위의 사진을 보면 남양주을의 민주당 후보(조응천)와 미래통합당 후보(심장

수)가 득표한 관외사전 투표용지의 모습을 볼 수 있음. 심장수 후보의 표도 신

권처럼 빳빳함. 미래통합당이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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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히지않은빳빳한송파구갑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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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 않고 투표하는 사람들↑

↓접히지 않은 관외 지역투표용지를 꺼내는 장면 링크↓

https://youtu.be/bfCr3Sr10KA?t=64 86



30. 한 쪽 여백이 없는 사전투표용지

민주당 후보에게 기표된 사전투표 투표지 중에 좌우 여백이 없는
투표지가 많다며 이는 유령표를 넣은 흔적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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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검증 : 여백의 폭이 다른 다양한 형태 존재

▶ 프린터의 용지 공급함에 복사지를 넣을 때, 한 쪽으로 쏠리게 넣으면

중앙에 맞춰 인쇄되어 나오지 않고 좌측이나 우측으로 쏠려 인쇄되어

나오는 경우와 유사.

▶ 사전투표 투표용지를 발행할 때 프린터에는 Roll 형태의 용지를 걸게

되고, Roll이 우측으로 쏠리게 급지가 되면 좌측의 여백이 줄어들게

인쇄되어 나옴. 

▶ 이건 조작의 증거도 아닐 뿐아니라 관리 부실도 아닌 정상적인 것. 

▶ 아래 링크한 동영상을 보면 개표분류기 모니터에 나타난 좌우 여백이 없는

다양한 형태의 투표지를 볼 수 있고, 민주당 후보 표 뿐 아니라 미통당 후보

표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음.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dngks&no=920335&_rk=9

6k&exception_mode=recommend&page=2

▶ 또한, 인쇄소에서 인쇄를 하면 QR코드를 인쇄할 수 없음. QR코드는 매

투표지마다 다르며, 인쇄소에서는 투표지마다 QR코드를 다르게 인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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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이다른투표용지발생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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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프린터+롤지

90



31. 삼립빵 박스 사건

안산 선관위 보관 창고의 투표지 보관상자

21대 총선 도봉구 투표지 보관상자 91



31-1. 검증

▶ 개표 후의 투표지에 대한 보관 박스에 대한 규정은 공직선거법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는 없는 사항으로 삼립빵 박스에 담던, 사과 박스에 담던

불법 아님. 선관위가 투표지를 담을 박스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점은 불찰.

▶ 삼립빵 박스에 담긴 투표지가 마침 관내, 관외 사전투표함에서 개함된 사전투표

투표지라는 것에 의혹을 제기. 

▶ 안산과 도봉구 등 대부분 개표소에서 당일투표 투표함을 먼저 개함하여 개표를

한 후에 마지막에 관내, 관외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개표. 

▶ 따라서 먼저 개표된 당일투표 투표지를 선관위가 준비한 투표지 보관 박스에

담게 되고, 관내,관외사전투표함의 투표지는 나중에 개함, 개표되었기 때문에

준비한 박스가 모자라 삼립빵 박스에 담게 되었을 뿐. 

만약 관내,관외사전투표함이 먼저 개함, 개표되었더라면 이 투표지들은 선관위가

준비한 박스에 담겨졌을 것.

▶ 상자운반을 위한 손잡이 구멍도 운반이후에는 봉인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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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무효표가 1번표로 분류되었다?

투표지 분류기에서 기호 2번이나 기표가 안 된 무효표가 1번으로 넘어가는 장면의 동

영상이 있다.”며 이것은 개표분류기를 조작해 일어난 것으로 의심.

기표가 안 된 무효표처럼 보이는 투표지가 민주당 후보(1번)표로 분류되는 동영상이

실제 존재. <무효표가 1번으로 가는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WtHsN3wjeh0&feature=youtu.be

그런데 이렇게 무효표처럼 보이는 투표지가 유효표로 처리되어 1번이나 2번으로 분

류되는 것은 흔하게 있음. 

유효표와 무효표의 기준(선관위 홈피)

https://www.nec.go.kr/portal/bbs/view/B0000425/35985.do?menuNo=200618

기표란에 기표가 되지 않고, 후보의 이름이나 기호에 기표가 되어 있어도 유효 처리가

됨. 위 동영상은 기표란과 후보 이름 일부만 보이는 것으로 후보 이름 전부와 기호는

보이지 않음. 무효표로 보이는 것이 유효 처리되는 것은 후보 이름이나 기호에 기표가

된 경우인 것. 통계적으로 저런 식의 유효표가 전체의 약 5%

선관위에선 실제 기표란에 기표되지 않고 기호나 이름에 기표된 표도 유효 처리되는

시연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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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선관위가 투표소의 CCTV를 신문지로 가렸다?

사전투표소 CCTV를 신문지로 가리라고 선관위가 지시했다며 선관위가 조작에
가담한 것처럼 주장.

<사전투표소 CCTV는 왜 신문지로 다 가렸을까?>

https://www.youtube.com/watch?v=bypDtPdjVs8&feature=youtu.be

사전투표든, 당일투표든 투표장에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투표장에 CCTV를 설치해서는 안 됨.

투표장에 CCTV가 없는데 선관위가 왜 신문지로 CCTV를 가리라는 지시를 할 수
있나? 

투표장에서 촬영하는 행위를 막으라는 지시는 할 수 있음.

공직선거법 68조에는 투표장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따라서 개표 참관인들이 개표 상황을 동영상을 찍어 올리는 경우는 많아도

투표 참관인이 투표장의 투표 상황을 찍어 올린 것은 없음. 

단, 언론사에서 취재차 찍은 투표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은 예외.

투표 참관인이 촬영할 수 있는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161조 12항에 적시된 ‘사고
가 발생했을 때’ 뿐. 

제181조에는 개표 참관인은 언제든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차이. 투표소 촬영은 X, 개표장 촬영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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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①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6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소"는 "사전투표소"로, "투표사무원"은 "

사전투표사무원"으로 본다.  

④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선거일 전 6일까지 사전투표소에 각각 다음의 설비를 하여

야 한다.  

1. 사전투표참관인의 좌석

2. 본인여부 확인 및 투표용지 발급에 필요한 전산설비 및 시설

3. 사전투표함

4. 기표소

5. 그 밖의 사전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⑤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48조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소 설치의 공고와 통

지를 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설치한 사전투표소를 일괄하여 행한다. 이 경우 투

표구마다 첩부하는 사전투표소 설치의 공고문에는 당해위원회의 청인의 날인을 생

략할 수 있다. 

⑥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가 사전투표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제67조에 따

른 사전투표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61조(투표참관)⑫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제181조(개표참관) ⑨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ㆍ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

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ㆍ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

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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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관외사전투표 봉투가 순간 이동?

서초 우체국에서 동서울우편집중국까지 16.3km를 5분만에 이동(4월 11일 22

시 01분 -> 22시 06분)하는 것은 시내에서 195km로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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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검증 : 사전투표소에서 바로 동서울우편집중국으로

▶ 실제 우편물은 서초 사전투표소에서 바로 동서울우편집중국으로 이송되었지만, 

서초 투표소의 관할 우체국인 서초우체국을 경유한 것으로 전산 처리.

▶ 투표용지의 우편운송 : 우편물은 관할 우체국에서 수거하여 관할 우편집중국으로

이송, 우편집중국에서 분류되어 받는 사람의 관할 우편집중국으로 다시 이송, 

해당 우체국으로 다시 전달되어 우편 배달부가 받는 사람에게 배송함. 

▶ 동서울우편집중국 관할 지역 : 서울 중구, 종로, 용산, 성북[소포], 동대문, 강동, 

송파, 강남, 서초, 성동, 광진, 남양주 조안면, 하남(위례신도시 제외), 가평, 양평. 

▶ 의정부우편집중국 관할 지역 : 서울 도봉, 노원, 강북, 성북, 중랑, 경기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 구리, 남양주(조안면 제외), 강원 철원.

▶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4월 12일 12시33분 발송하여 의정부우편집중국에

12시 34분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된 것은 이중 등록임. 

이중 등록은 종종 일어나는 일로 조작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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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하는 개표분류기?

종로구의 개표 동영상을 보면, 2번 황교안 기표 투표지가 재확인 대상 칸으로 다수 이

동하는 것을 볼 수 있음. 이는 통합당 후보표를 적게 만들려고 분류기를 조작한 증거.

https://www.youtube.com/watch?v=raGokqlrQ04&fbclid=IwAR2ErC5oizNXI1pSoGtIDL

u9IhV6VZIhTqbl2ynUyi_AXGg8mdLyXHITJSs (박주현 변호사 TV)

▶ 개표분류기는 유,무효표를 가늠하기 힘들 경우, 재분류함에 표를 분류하게 되는데, 

위 동영상을 보면 이낙연과 황교안의 표로 보이는 표들이 재분류함으로 분류됨. 

▶ 하지만, 저렇게 재분류함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양 진영의 추천 선관위원들의

입회하에 합의를 통해 양 후보의 칸 사이 중간에 기표가 되지 않은 이상 무효표로

처리되지 않고, 해당 후보 표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됨. 

▶ 상대적으로 황교안 표로 보이는 표들이 재분류되는 비중이 높은 것 으로 보이는

것은 개표분류기가 황교안 후보에게 불리하게 셋팅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2번

후보로 1, 3번 중간에 기표란이 있고, 60대 이상에서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높아

이들이 기표할 때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김어준이 말했던 K값(미분류표 비율)이 1.5가 나왔던 것도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높아 기표의 정확성이 떨어지다 보니 재분류된 박근혜 후보 표가

재분류된 문재인 후보표보다 1.5배 많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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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투표지교부수, 투표지수 차이(종로 관외사전 개표상황표)

종로 관외사전 개표상황표, 선거인수 2,453 중 투표용지 교부수 2,453, 투표수 2,451, 

투표용지 2표는 어디로 갔을까?

▶ 투표용지 교부수와 개함 후의 투표지 수가 차이 나고, 비례대표 투표지 수와 지역구

투표지 수도 차이가 나는 일은 발생. 종로구의 투표소 뿐 아니라 전국의 지역구 투표소

에서 공히 같은 현상이 일어났음. 이런 일은 이번 총선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종전의

선거에서도 일어났던 일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님.

▶ 사전투표를 할 경우, 관외 투표자가 관외투표용 봉투에 넣지 않은체, 관내투표함에

투표지를 넣는 경우도 있고, 관외투표지를 담은 봉투가 잘못 우송되어 해당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음. 이렇게 되면 한 지역구에서는 투표지 수가

남고, 다른 지역구에서는 투표지 교부수보다 투표지 수가 적게 나옴. 

또, 관외투표자가 지역구 투표지는 봉투에 담아 관외투표함에 넣고 비례대표 투표지는

관내투표함에 넣는 경우도 있음. 심지어 투표지를 받고 기표소에 들른 후에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갖고 나가는 경우도 극히 드물지만 발생. (이건 위법)

▶ 이처럼 투개표 과정에 별별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투표지 교부수, 

지역구 투표지 수, 비례대표 투표지 수가 100%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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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선관위가 500만명 개인 정보 수집 했다

총선 전에 선관위는 500만명에 대해 경력·학력·납세·전과·병력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활용해서 '유령 투표'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한 노인이 본투표를 하러 가니 '이미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느냐'는 말을 들은 사례가 있

다며, 이는 선관위가 사전에 개인정보를 입수해 유령표를 만들어 표를 조작했기 때문

에 나타나는 현상. 이번 사전투표율이 26.7%로 역대 최고로 높았던 것도 선관위가 사

전에 개인정보를 수집해 유령표를 만들어 민주당 후보 표로 투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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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명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중앙 선관위가 서버 입찰 제안서에

서버의 관리 능력이 500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운 것이 발단.

▶ 중앙 선관위는 후보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원, 참관인 등 투표관리 인력을 관리

할 필요가 있음. 매 선거마다 이런 투표관리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500만명의

개인 정보를 수집, 관리할 능력이 필요했던 것.

즉, 선거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는 사전투표와는 연관이 없고, 후보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원, 참관인 등 투표관리 인력에 대한 개인 정보. 

▶ 투표 관리 인력들의 정보가 시스템에 누적되어 500만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입찰

조건으로 제시한 것인데, 이것을 유권자 개인정보를 수집해 유령표를 만든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것.

▶ 당일투표(본투표) 현장에는 사전투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의

착각이나 실수로 사전투표한 것으로 오인되는 해프닝이 가끔씩 벌어지곤 함. 

4.15 총선 당일투표 현장 곳곳에서 저런 해프닝이 많이 벌어졌을 것이고, 과거 선거

에서도 일어났던 일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님. 

37-1.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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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통합선거인명부 제출 거부 관련

인천(연수을) 선관위를 상대로 투표함 보전 신청을 하고, 선거인명부 보전 신청을

했는데 인천(연수을) 선관위가 통합선거인명부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건 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이 발각될까봐 내 놓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

▶ 인천(연수을) 선관위는 증거보전 집행 시 선거인명부 및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USB)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선거인명부에는 사전투표기간에 투표한 선거인과 선거일에

투표한 선거인의 기록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다만, 통합선거인명부는 중앙선관위에서 관리하는 자료이므로 해당

선관위에서 제출할 수 없었던 것이며, 법원에서도 중앙선관위에 관리 중인

웹서버‧통합서버 등 자료에 대해서는 증거보전신청을 기각.

▶ 민경욱 후보는 비례대표 투표지 보전과 비례대표 선거인명부도 요구했는데, 

인천(연수을) 선관위로부터 거절당하자, 이것 역시 문제를 삼았음. 

▶ 민경욱은 지역구 후보이기 때문에 지역구 투표지에 대해 보전을 신청할

수 있지 비례대표 투표지를 보전 신청할 권리가 없음. 비례대표 투표지 보전과

비례대표 선거인명부를 요청하려면 비례대표를 공천한 미래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선관위에 신청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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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성남 도의원 선거 사전투표 결과 동별 표시는 조작을
은폐하려는 시도

도의원 선거는 사전투표 결과를 동별로 표시하지 않고 선거구로 통합해 표시하는 것

은 조작을 은폐하기 위한 술수라는 주장.

▶ 공직선거법 제217조에는 동시 선거를 할 경우, 투표록과 개표록을 하나의

투표록 및 개표록으로 각각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

제217조(투표록·개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 투표록 및 개표록은

선거의 구분없이 하나의 투표록 및 개표록으로 각각 작성할 수 있다.

▶ 21대 국회의의원 선거와 동시 진행된 전국의 보궐 지방선거에서 성남제7선거구

도의원 선거 뿐아니라 다른 보궐 지방선거도 관내사전투표는 선거구별 집계만 했음. 

▶ 예전에 치러진 동시 선거 역시 마찬가지로 선거구별 관내사전투표 집계만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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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성남제7선거구의 도의원 투표수와 국회의원 투표수가
다른 것은 조작의 증거

▶ 성남제7선거구의 도의원 투표수와 국회의원 투표수가 다른 것은

정상적인 현상임.

▶ 성남제7선거구의 도의원 관내사전 선거인수 21,849, 투표수 21,847이고, 해당

선거구(제7선거구)의 국회의원 관내사전 선거인수는 21,434, 투표수 21,433.

▶ 도의원 선거인 수와 투표수가 국회의원 선거인수와 투표수보다 많은 이유는

도의원 선거권자 자격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자 자격이 다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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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의 선거권이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

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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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선관위, 투표율을 선행해서 발표?

2020. 4. 15. 투표일 날 10시 45분에 이미 11시 투표율을 공개한 선관위.

아래가 노트북 시계 10:45의 동대문, 중랑, 강북구의 11시 결과. 그 아래가 11

시 선거결과 공표한 선관위 숫자기록과 동일함! 11시의 실제 투표 %가 아니라

숫자를 10시 45분에 정확히 맞춤. 이건 조작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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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가 10시 45분에 발표한 동대문, 중랑, 강북구의 투표율이 11시의 결과와

동일하다며, 이것은 선관위가 이미 사전에 투표율을 조작해 놓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 

▶ 투표는 전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각 투표소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보내오는

투표결과를 중앙선관위는 그때 그때 업데이트해서 선관위 홈피에 올림. 

▶ 동대문, 중랑구, 강북구의 투표소가 10시 45분에 투표 결과를 중앙선관위에 통보

하고, 11시까지 다음 투표 결과를 중앙선관위에 통보하지 않으면, 중앙선관위 홈피

에는 10시 45분의 투표율이 그대로 11시에 뜨게 됨. 

이렇게 된 상황인데, 이걸 보고 선관위가 10시 45분에 이미 11시의 투표율을

미리 알고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 중앙선관위 홈피의 4월 15일 11시 현재 전국의 투표율을 보면 지역별로 제각각. 

▶ 전국 지역의 투표율은 실제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홈피에는 차이가 많이 나게 나오는 이유는 각 투표소별로 투표결과를 같은 시간에

동시에 통보하지 않기 때문.

41.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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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중국인 개표사무원은 중국개입의 증거

은평구에 개표사무원으로 중국 국적 중국인이 들어가 있는 것은 조작을 위한

인력 투입 의혹. 개표분류기의 통신장비가 중국 화웨이 제품이고 중국이 한국

의 총선에 개입했다고 주장. 

선관위의 해명 :

▸은평구선관위는 총 542명의 개표사무원 중 62명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위촉

▸중국인으로 의심받은 6명은 모두 의용소방대원으로 1명은

영주권자(중국 국적)이며, 다른 5명은 한국인 1명, 한국국적

취득자 4명으로 모두 선거권이 있는 주민등록자였습니다.

▸영주권자가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선거부정의 증거가 될 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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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개표분류기 모니터에 나타난 투표지교부수와 투표지수
차이는 조작의 증거

성북구 개표장에서 개표분류기의 모니터에 투표지교부수와 카운트한 투표지수가
차이가 나게 나타낸 것을 두고 조작의 증거라고 주장.

성북구 개표장의 한 개표분류기가 하나의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 분류를 끝내고
모니터에 각 후보별 득표수를 표시했는데 투표지교부수는 1,810표였는데 각 후보
별 득표수 합은 1,680으로 나타나 130표(장)이 빈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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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지교부수와 투표지수가 차이가 나는 것을 현장에서 발견한 미래통합당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개표사무원은 오작동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를 다시 모두 개표분류기에 재투입하여 확인. 

-. 투표지 교부수 1810표

1차 결과 2차 결과 증감

1번(민주당 김영배)          822           885         63

2번(통합당 한상학)          710           759         49

7번 32             34           2

8번 11             12           1

재확인 105            120         15

합계 1,680          1,810       130

▶ 투표지수가 1차 1,680 이었는데 2차에서는 1,810으로 130 증가. 

▶ 후보별 득표수도 그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나왔고 총 투표지수는 투표지

교부수와 일치. 130장의 투표지가 개표분류기에 다 투입되지 않아서 발생했던

문제였지, 특정 후보 득표를 고의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누락한 정황은 없었음.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계수 심사부로 넘김. 

43.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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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투표지 보관상자 봉인 사무총장 직인

▶ 투표지 보관상자 봉인지에 선관위원장 직인 대신 선관위 사무국장의 직인이

찍혔다 하여도 불법이 아님. 

▶ 선관위 사무국장 직인이라 하여 보안을 훼손하는 것도 아님.

▶ 공직선거법 제184조(투표지의 구분)를 보면, 투표지는 포장하여 선관위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보관상자의 테이프에 선관위원장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 선관위 위원장이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을 시켜 봉인하는 작업을 했다면 문제 없음.

제184조(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로 개표한 투표지를 유효·

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각

각 포장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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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투표지 보관상자 위원장 봉인 해제 후 재봉인

안산시단원구선관위가 투표지 보관상자를 열어 투표지를 바꾼 후 다시 봉인
했다는 주장

▶ 개표 당일 개표소에서 투표용지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이 발생한 투표구의

투표지수를 재확인하거나, 투표지가 선거별로 잘못 구분·포장된 경우 재구분·포장을

위해 이미 봉인된 투표지 보관상자를 열어 확인한 후 재봉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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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지역구 투표지 보관 상자에서 비례대표 투표지

▶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지 보관 상자에서 비례대표 투표지가 나온 것은

관리상의 부실이지 조작의 증거라고 할 수 없음. 

▶ 저건 선관위 직원이나 개표사무 보조원의 실수. 

▶ 보관 상자에는 비례대표 투표지를 담고, 실무자가 착각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지라고 오기를 한 것. 과실과 고의를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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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기권표가 마이너스라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관내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수보다 투
표수가 많아 기권수가 마이너스(-)로 표기되어 사전투표결과 조작이라
고 주장

▶ 지역구선거에서는 개표과정에서 다른 투표구의 투표지가 혼입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오‧훼손된 투표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처리하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는 등의 사유로 빈번하게 차이가 발생.

▶ 비례대표선거에서는 관외선거인이 관내사전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하거나

관외사전투표함에 회송용 봉투 없이 투입된 투표지를 별도의 봉투에 담지

않고 관내사전투표함에 투입하거나 또는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과정에

투표지가 섞여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차이가 발생.

▶ 선거인의 이런 투표과정상 실수나 수작업 개표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는

사전투표 뿐만 아니라 선거일 투표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사전투표 결과 조작의 증거가 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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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검증
투표용지교부수보다
투표수(투표지)가 많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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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구리시 개표현장에서 발견된 다량의 복사된 투표용지

출처 : 공병호TV - 국민 앞에 우선 답해야 할 2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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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복사 투표용지 주장에 대한 검증

“경기도 구리시 개표현장에서 복사한 위조투표용지가 다량 발견됐다”

▶ 사전투표용지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잉크젯 프린터)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발급.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 색상은 연두색으로, 선거일

투표용지는 색지(연두색)에 인쇄하나 사전투표용지는 흰색용지에 컬러 인쇄방식

으로 색도를 구현.

▶ 다만, 사전투표용지 발급수량이 많아 투표용지 발급기 내부 노즐에 먼지 등

이물질이 쌓이는 경우 투표용지 색도가 일부 떨어질 수 있어

▶ 복사한 위조투표지라며 제시한 흰색의 투표용지는 ‘책임위원’ 직인이 날인된

재외선거투표용지로 흑백으로 인쇄.

▶ 투표용지는 투표방식(선거일투표, 사전투표, 거소투표, 재외투표)에 따라

인쇄방법이 다른 것일 뿐 투표용지를 복사하거나 위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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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같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인 수 차이

구리시 선거인수가 지역구(168,689)과 비례대표(168,786)가 다름.

같은 지역에 있는 선거인수가 지역과 비례가 다를 수 있는가?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권이 동일하지 않음.

▶ 공직선거법 제15조에는 선거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 국회의원 선거권

관련한 부문

<관련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
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15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
니라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인정한다. 따라서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
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 숫자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인 숫자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례
대표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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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개표 후 투표지 보관 박스의 손잡이 구멍

선관위가 제작한 투표지 보관 박스 양 측면에는 손잡이용 구멍이 뚫려 있음. 이 구
멍을 테이프로 밀봉해야 하는데 구멍이 뚫린 채로 둔 것은 구멍을 통해 조작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 구멍에 테이프로 밀봉을 해야 한다면 애초에 손잡이용 구멍을 뚫지 않고 제작

했어야. 운반의 편리를 위해 구멍을 뚫어 놓고는 테이프로 밀봉을 해버릴 것이면

왜 구멍을 뚫겠는가?

▶ 손잡이 구멍을 통해 투표지를 꺼내고 다시 넣는 것은 매우 힘듬.(전혀 불가능

하지는 않지만) 100장 단위로 투표지가 묶여 있는데다 투표지의 폭이 운동장

트랙 형태의 구멍의 폭보다 길어 쉽게 빼기 힘들게 되어 있음. 

▶ 저런 식의 선관위 제작 보관 박스는 예전부터 써 왔던 것이고 예전에도 손잡이

구멍에는 밀봉을 하지 않았음. 

▶ 개표 후의 투표지 보관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 개표과정에서 이미 투표지에

대한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사후에 조작하는 일은 상상을 하지 못해 저런 식의

안이한 보관을 했다고 보여짐. 운반 후 손잡이 구멍도 테이프로 밀봉하도록

선관위 규정을 보강해야 할 필요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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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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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선관위 홈피의 미통당 후보 득표수 셀이 두 칸?

선관위 홈피에서 투표소별 각 후보별 득표수를 엑셀 파일로 다운 받아 확인해 보

면, 득표수 셀이 두 칸인 경우가 있음. 선관위가 조작하기 위해 만든 칸으로 의심.

경남 양산갑(김두관:나동연, 나동연 두 칸), 부산 남구을(박재호:이언주, 박재호), 서울

광진을(고민정:오세훈, 오세훈), 대전 유성구을 (이상민:김소연, 김소연) 등

121



▶ 의미 없음, 확인해 보면 실제 그 칸에는 아무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음. 

▶ 20대 총선의 해당 지역구를 찾아보면 똑같이 해당 구간에 해당 후보의

득표수 셀은 두 칸을 차지. 

▶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후보가 1번, 민주당 후보가 2번이었고,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1번, 자유한국당 후보가 2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0대 총선에서는 4곳 중 1곳은 새누리당 후보가 2칸, 3곳은 민주당

후보가 두 칸을 차지. 

▶ 선관위는 20대 총선에서 사용한 엑셀 양식을 그대로 21대 총선에 사용했을

뿐으로 조작을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저렇게 만든 것이 아니다.

51-1.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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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임차서버 폐기로 선거조작 증거인멸

제21대 국선에서 임차서버를 사용하고 5월 1일 임차서버를 포맷(초기화)하여 조작선

거의 증거를 인멸

▸ 선거기간 동안 선거정보시스템 접속자 수가 평상 시 보다 40배~50배 정도 증가

하기 때문에 보유서버(웹서버) 성능을 보강하고, 재해‧재난으로 주센터 운영이

불가할 경우 사전투표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 때마다 임시로

운영되는 통합명부 백업센터 운영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

▸ 그러나 투·개표 자료 등 선거관련 데이터는 임차서버(웹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위원회 자체 보유 서버에 저장되어 있으며, 선거인명부 데이터도 주센터에 저장된

동일한 내용이 통합명부 백업센터 운영 장비에 보조적으로 저장되므로 임차서버를

보존할 실익이 없음.

▸ 임차서버에 남아있는 IP 등 시스템 정보, 통합명부 백업센터에 저장된

개인정보(선거인명부)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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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비주얼베이직 프로그램 사용 개표시스템 집계 조작

개표시스템에 비주얼베이직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개표 시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추가해 개표결과를 조작

▸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투·개표보고시스템은 자바(JAVA)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음.

▸ 개표 보고(집계) 시 다른 통신망과 분리된 폐쇄망(선거전용통신망)을

사용하므로 해킹이 불가하고, 사전 승인된 보고용 PC 외에는 투‧개표보고

시스템 접속을 차단하고 있음.

▸ 또한, 개표결과(개표상황표)는 개표가 종료될 때마다 개표소 내부에

게시·첨부하고 있고, 개표참관인과 언론에도 제공하는 동시에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하고 있으며, 선거 이후에도 선거소송을 통해

투표지 실물과 대조하여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으므로 집계 과정에서

조작될 가능성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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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광주정부통합센터에 서버 미설치

선거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담는 서버는 광주 정부통합센터에 설치되고 백

업은 대전 통합센터에서 수행해야하나, 서버는 과천소재 중앙선관위 내부

에 설치됐고 백업 서버는 서울 종로 사무소에 설치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을 통해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은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며, 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기관은 입주대상이 되지않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서버를 설치할 수 없음.

▸ 광주정부통합센터 보안규정이 까다롭고 엄격하기 때문에 입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의 독립성에 따라 입주하지 않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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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전산장비 사업의 투찰률이 100%에 근접

선관위 선거 관련 12개의 전산장비 사업 투찰률이 100%에 거의 근접

▸ 투표지분류기와 투표용지 발급기의 기술지원 사업은 상용 전자제품이 아닌

선거라는 특수 용도에 사용하는 선거장비의 부품 조달 등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수의계약 하였음.

▸ 그 외 10개 사업은 모두 조달청 입찰을 통해 추진하였으며, ‘제21대 총선

투표지 심사계수기 임차사업’을 제외한 9개 사업은 2회 유찰로 인해 최종

수의계약 한 것이며, 투표지 심사계수기사업은 2개 업체가 응찰하였음에도

99.899%의 투찰률이 나온 것은 신규 제작 장비로 예정가격 산정이 어려워

조달청에서 비예가* 산정방식으로 진행했기 때문.

*비예가 : 예정가격을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입찰 가격으로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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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선관위가 전용선이 아닌 일반 인터넷 또는
무선통신망을 이용했다

선거장비는 인터넷 선이 아닌 업무용 전용선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중앙선관위에 이번 총선에 업무용 전용선을 설치하는 별도의 사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전용선이 아닌 인터넷 선을 이용했거나 무선통신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

▸선관위 해명 : 우리 위원회는 사전투표 관리를 위해 전용선(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운영 하고 있으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관리를 위한

전용선 구축 사업은 2015년 KT와 체결한 장기 계약(2015.12.23 ~ 

2020.12.31.)에 의해서 회선을 사용.

▸ 사전투표소 선거전용통신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센터와 사전투표소를

연결하는 전용선으로 일반인이 사용하는 인터넷망과 절대 혼용되지 않으며, 

폐쇄․전용 통신망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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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투표지 심사계수기에 데이터 전송 및 출력기능이 있어
정보유출 가능

투표지 심사계수기에 데이터 전송 및 출력기능이 있어 개표결과를 외부로 유출

▸ 투표지 심사계수기는 선거 때마다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

하여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 제21대 국선 임차 사업자인 프러스상사가 CIS 이미지 센서를 이용 다양한

투표지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계수 및 집계까지 가능한 ‘투표용지 개표 계수기

및 그 방법(출원번호 1020100023234)’ 관련 특허를 2010. 3. 16. 취득

하였으나, 동 기술이 적용된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임차한 사실이 없으며, 

제21대 총선에서 사용한 투표지 심사계수기(기본형, 확장형)는 단순

보조장비로CIS 이미지센서나 네트워크 연결을 할 수 있는 부품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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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개표분류기에 무선 랜카드 설치로 외부 전송

투표지분류기에 사전투표지의 2차원 바코드(QR코드)를 인식하는 스펙트럼센서

가 있고, 운용장치(노트북)의 DNS 조작을 통해 총 투표자수와 후보자별 득표수

를 특정 IP로 전송하며 투표지분류기 운용장치와 프린터에 무선랜카드가 존재하

여 개표결과를 외부로 전송

▸ 여러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선거의 투표지를 투표지분류기에

투입하면 광학센서가 투표지이미지를 처리한 후 운용장치(노트북)에 이미지를 전달

하고, 운영프로그램에서는 2차원바코드(QR코드)를 인식하여 선거별ㆍ선거구별로

분류할 수 있으나, 총선에서는 사용하지 않음.

▸ 투표지분류기 운용장치(노트북)는 랜카드 제거 후 각급 선관위에 배부되므로 외부

통신망과 연결될 수 없고 랜카드가 존재하지 않아 DNS 정보를 입력할 수도 없음.

▸ 참고로 18년형 투표지분류기 운용장치의 무선랜카드는 제거되어 우리 위원회에

납품되었으며, 14년형 운용장치의 무선랜카드는 제품 납품 후 직접 탈거하였음.

▸ 투표지분류기 프린터(엡손, WF-100 모델)는 제조사에 무선랜카드 탈거를

요청하였으나 프린터 무선랜카드가 착탈형이 아닌 메인보드에 제거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제거하지 못하고 프린터의 기본환경설정(BIOS : 장착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기능)에서 비활성화하여 통신이 되지 않도록 운영.
129



130

58-1. 선관위의 분류기 공개사진

2014년형
랜카드有
투입구1개

2018년형
랜카드無
투입구2개



58-2.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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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부여군 투표지분류시 후보자 혼입 발생

투표지분류기로 부여군 옥산면 관내사전투표 개표 시 1번 박수현 후보가 2번

정진석 후보에 비해 100표 정도 더 많게 나왔으나 분류기 재부팅 후 재분류한

결과 2번 후보가 1번 후보에 비해 11표 정도 더 나왔다고 주장

▸ 옥산면 관내사전투표 개표 중 개표사무원이 착오로 유효투표지와 재확인대상

투표지를 함께 고무밴딩 처리한 사실을 책임사무원이 확인해 투표지분류기로

옥산면 관내사전투표지를 재분류한 사실은 있으나, 투표지분류기를 재부팅하거나

투표지분류기에서 후보자 간 투표지가 혼입된 사실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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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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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부여군 개표소, 1번보다 2번 재확인대상 분류가 많다

부여군 개표소에서 지역구 투표지 분류결과 사전투표에서 2번 정진석 후보

투표지가 1번 박수현 후보 투표지에 비해 재확인대상으로 많이 분류

▸ 투표지에 기표된 기표모양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투표지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재확인대상으로 처리됨.

▸ 재확인대상으로 처리되는 것은 투표지의 불분명한 기표모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며, 투표지분류기의 오류로 발생하는 것은 아님.

▸ 또한, 투표지 분류기에서 재확인대상으로 처리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심사하여 후보자별 유효투표지 및 무효투표지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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